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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다음과 같은 웃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당에 갔다고 합니다. 그 곳에는 예술적인 불란서 요리사가

훌륭한 요리를 하고 있고, 정확한 독일 엔지니어가 모든 기계를 다루고, 신사적

인 영국 경찰이 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지옥에 가보니 그 곳에서도 마찬

가지로 영국인, 독일인, 불란서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옥에는 음식 못하는 영

국인이 요리사고, 기분파인 불란서인이 엔지니어이며, 경찰은 독일인이었습니다.

즉, 각자 잘하는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일하기 좋은 곳이라는 뜻이지요. 똑 같은

구성원이 있다고 해도 일과 능력이 잘 못 짝지어지면 "w inner "가 될 수 있는 사람

들마저 "loser "가 되고 맙니다. "연구 안 하면 망한다"(publish or perish )는 말

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 말은 대학은 영원하지만 교수의 흥망은 각

자의 노력에 달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대학 자체가 망할 수 있는 시대입

니다. 대학 구성원 모두가 "loser "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얻고자 하는 결과가 "경쟁력"이라면 방법은 "경쟁"이 아니라 "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하던 연봉제를 실시하던 상관없이 대학인 (학생,

직원, 보직교수, 교수)이 서로 협력하게끔 다양화를 인정하고 후원하는 대학이

우수한 대학으로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55호와 57호에 말씀드린 연봉제 "사건"이 바로 모두가 "loser "가 되는 예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송사를 결말짓기 위해 들어간 시간과 노력을 나열해 보겠습

니다. 저는 옴부스맨 자격으로 고소인 교수를 여섯 번, 피고인 학과장과 네 번,

학장과 세 번 만났습니다. 또 이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기 위해 모두 다섯 명의 동

료 교수 내지 직원들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판결에 필요한 데이터와 증거물을

선정하고, 선별하고, 얻어내고,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동안 모

인 자료를 겹치면 10센티 정도 높게 쌓입니다. 그 와중 저는 대학분쟁재판장 자격

으로 사건에 연루된 교수, 학과장, 학장, 학과분쟁위원장을 차례로 대학분쟁위원

회에 소환하여 조사를 벌였습니다. 대학분쟁위원회는 모두 11번 열렸습니다. 이

모든 미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수도 없이 많은 연락 (전자우편, 메모, 편지)을

취했고, 회의록을 작성했고, 판결문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법정 투쟁으로 확대될

경우를 고려하여 모든 문서에는 말 한마디 한 마디를 정확하게 골라 써야하기 때

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신경이 잔뜩 쓰입니다. 이 사건에 투여된

모든 관계자들의 시간을 총합하면 아마 250시간은 족히 될 것입니다. 학과분쟁위

원회 차원에서 따로 100시간 정도가 소비되었으리라 봅니다.

350여 시간이라... 다섯 명의 교수님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이주일 꼬박 한가지 건



설적인 일에 열중한다면 아마 멋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며, 첨

단 연구의 토대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간주됩니다. 돈으로 환산한다면 약 2만 불

정도 소비되었습니다. 생산성상실(produ ct iv ity los s )에다 건설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손실 (? )(opportunity cost )까지 고려한다면 분쟁은 상당히 큰 손실을

끼치고 있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자주 벌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

오. 대학인 모두가 결국 "loser "가 되고 맙니다.

< <편집 코너> >

교수 평가제와 연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아직도 무척 많이 있습니

다. 예를 들어 "교수 실적 평가가 연봉제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

되는가", "교수 업적 평가와 실적 평가의 차이는 무엇인가", "바람직한 교수 평가

제, 효과적인 연봉제는 무엇인가" 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새

학기가 이제 곧 시작하게되니 강의 준비 단계에 직접 도움되는 내용을 한 차례

다루고 난 이후 다시 평가제와 연봉제에 대한 내용으로 되돌아갈까 합니다. 따라

서 다음 호에는 새 학기의 첫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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